
대만의 직물·편성물 수출회복이 중요과제 

대만에서는 섬유품(纖維品)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 

동안 섬유품의 수출중에서도 중심품목이 되어 있던 직물과 편성물의 수출을 

중점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들의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각종 고기능·고감성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구미일(歐美日) 등 선진국

시장에의 수출을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중국본토 시장의 개척도 추진하

고 있다. 

대만섬유품의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10년간 전년도(前年度)의 수출액과 

비교한 수출액 증감의 백분율은 옆의 그림과 같다. 섬유품 수출총액은 1997

년에 166억 2천만 US$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0년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해 왔다. 최근의 섬유수출 동향은, 화학섬유

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섬유”와 화학 필라멘트가 주인 “실(絲)”의 수출액이 2

년간 연속 플러스(plus)성장을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직물·편성물, 어패럴과 

복식품(服飾品) 등의 수출액과 섬유품 전체 합계수출액까지도 3년간 계속 마

이너스(minus)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총 섬유수출액의 약 60%를 차지

하고 있는 직물·편성물의 수출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대만의 직물·편성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주력시장인 유럽, 미

국, 일본의 경기가 부진하여 그들 나라의 수입이 줄고 있으며, 대만의 노임

이 연년(年年) 상승하여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졌고, 품질이나 기능성이 월등

하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렴한 



노임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 자금이나 유능한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 대만 섬유산업이 갈수록 공동화(空洞化)하는 악순

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 섬유산업은 직물 및 편성물의 수출감소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학계·관계가 협력하여 “양(量)의 수출”에서 “질(質)의 수출”로 전

환하고 수출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적인 시책으로 고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기능 소재의 개발과 전개가 추진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섬유기술이 발전한 과정을 참고로 하여 계속 

발전함으로써 일본의 기술수준을 추월하려고 하고 있다. 

대만의 각종 섬유산업단체를 망라한 공익(公益)법인 방척회(紡拓會)는, 현

재 9종류의 고기능소재의 기능을 보증하는 인증(認證)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대만)공업연구센터, 전국공증검험(公證檢驗)(영국에 본소가 있

는 시험·검사회사인 인터텍 그룹 ‘Inter-tech group꽵  대만 회사), 대만검험과

기(科技)(스위스의 시험·검사회사 SGS의 대만 회사), 장경(長庚)대학 물리치

료학계(物理治療學系)를 파트너(partner)로 하여 각종 기능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라 방척회가 인증하는 라벨(label)을 유료(有料)로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만, EU, 미국, 일본, 중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대상이 되

는 기능품종은 형태안정(形態安定) 순면 텍스타일, 원적외선(遠赤外線) 텍스

타일, 방수투습(防水透濕) 텍스타일, 의류(衣類)·홈(home)용 항균(抗菌) 텍스

타일, 의료용(醫療用) 항균 텍스타일, 방자외선(防紫外線) 텍스타일, 흡습속건

(吸濕速乾) 텍스타일, 제전(制電) 텍스타일, 의류·홈용 전자파차폐(電子波遮

蔽) 텍스타일 등 세계적인 최첨단 기능 텍스타일들이다. 

방척회에 의하면 금년 발수(撥水), 발유(撥油), 방염(防炎), 마이너스이온



(minus ion) 등 5개 기능도 인증기능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출시장 개척에서는 대만의 주력시장인 유럽, 미국, 일본의 고급소재 시

장의 회복을 추진하면서 고급의류(衣類) 소재에 의한 중국내 시장의 개척을 

과제로 택하고 있다.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심천(深玔), 온주(溫州), 영파

(寧波), 청도(淸島), 천주(泉州), 광주(廣州) 등 어패럴 생산거점에 대하여 복무

(福懋), 굉원(宏遠), 가화(佳和), 중량(中良), 역붕(力鵬), 근익(勤益), 합발(合發), 

창화(昶和), 세보(世堡), 역업(亦業) 등의 대만 유력 텍스타일메이커가 사절단

을 만들어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유력 어패럴기업인 삼삼(杉杉), 

아과이(雅戈爾), 라몽(羅蒙), 이영(李寧), 백령(白領), 즉발(卽發), 칠필랑(七匹

郞), 파극란제(派克蘭帝), 홍령(紅領), 보희조(報喜鳥), 태평조(太平鳥) 등의 중

국 유력 어패럴기업과 여러 백화점 등의 소매기업과의 긴밀한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서부, 동북시장의 

개척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